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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접촉이

이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 미치는 영향

 허 용 회 김 세 헌 박 선 웅†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상상 접촉이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가 지각자 자신의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연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성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과 외모중시 성향을 묻는 문항에 답하였다.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

자들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초면의 이성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하였고, 통제 조건

의 참여자들은 대화와 관련된 맥락이 배제된 채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에 대해 상상

하였다. 이후 모든 참여자들은 신체적 매력이 다소 낮은 여성의 사진을 접한 뒤, 3개의 종속

변인 문항들(호감 지각, 매력 지각, 데이트를 신청할 의향)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상상 접촉

을 했던 참여자들은 통제 집단의 참여자들에 비해 여성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보였고 매력

정도도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상상 접촉이 이성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가리

킨다. 이러한 상상 접촉의 효과는 참여자들의 신체적 매력의 정도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지

만, 외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의해서는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상 접촉의 효과는 비교

적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난 반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

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상상 접촉 이론의 적용 범위를 이성 관계의 맥락으로 확장시켰다

는 점, 그리고 기존 상상 접촉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인차 변인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접촉 이론, 상상 접촉, 신체적 매력, 외모중시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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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애들은 눈망울도 큰데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안 좋다.” 2014년 4월 초, 수

원에 사는 한 17세 여고생이 스스로의 외모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고층 아파트

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다(경기일

보, 2014).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

주의 풍조 속에서, 외모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비관하는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매스 미디어에서

는 외모가 수려한 연예인들이 연일 등장하여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노혜정, 김은이, 

2011; 임의택, 2011; 임인숙, 2007).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성형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4년에 발간된 국

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시행된 성형 수

술은 총 980,313건으로, 조사대상국 95개국 가

운데 미국, 브라질, 일본에 이어 4위에 해당하

였지만, 인구비례로는 1위에 해당하였다. 문제

는 이러한 외모에 대한 집착이 뛰어난 외모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임인숙, 2004; Dipboye, Arvey, & 

Terpstra, 1977).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사망 사건

기사 내 실린 피해자의 사진 속 외모 수준이

낮을수록 사건이 덜 비극적이라고 인식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보다 관대하

였다(Callan, Powell, & Ellard, 2007).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뛰어나지 않은 외모의 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상상 접촉(imagined contact)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절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

상 접촉이란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없는 외집

단 대상과의 접촉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으로, 외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urner & Crisp, 2010). 상상 접촉은 대상과의

실제적인 접촉 없이 단지 ‘상상해보는 과정’만

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전

략이므로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함

에 있어 매우 경제성이 높다. 만약 상상 접촉

과 외모 지각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확인된

다면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에 대응하기에 매우 효

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지난 수십 년 간 매력적인 외모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되어 왔

다. 신체적 매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

람들로부터 사교성, 이타성, 지적 능력, 유능

함, 배려 등의 긍정적인 특질들을 더 많이 가

지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Adams, 

1977; Blöte, Miers, & Westenberg, 2015; Dion, 

Berscheid, & Walster, 1972; Eagly, Ashmore, 

Makhijani, & Longo, 1991; Goldman & Lewis, 

1977; Miller, 1970).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는

구직 활동이나 학업, 직장 등 여러 사회적 상

황들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비자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판

매원이 신체적 매력이 낮은 판매원에 비해 보

다 친절하고, 유능할 것이라 여겼으며 매력적

인 외모를 가진 판매원의 물건에 대해 더 높

은 구매의도를 나타냈다(윤성욱, 설상철, 황경

미, 2003). 또한 면접 상황을 연출한 연구에서

면접관 역할을 맡았던 실험 참여자들은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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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력적이지 못한 구직자들에 비해 외모가

매력적인 구직자들에 대해 더 높은 고용 의사

를 나타냈으며, 고용 후 더 높은 임금을 지급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Dipboye et al., 

1977).

한편 Griffin과 Langlois(2006)는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의 소유자들이 매력적인 외모를 가

진 이들에 비해 단지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인지, 아니면 외모에 대한 편견에 노

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각종 사회적 상황에

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예비 조사 과정을

통해 매력적인 외모의 인물, 평범한 외모의

인물,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 사진을

각각 6장씩 준비한 뒤(총 18장) 참여자들에게

하나씩 무작위로 제시하고, 각 사진 속 인물

의 사교성, 이타성, 유능함에 대한 점수를 매

겨보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신체

적 매력이 높은 이들이 가장 사교적이며, 유

능하고, 지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신체적

매력이 낮은 이들은 보통의 외모를 소유한 이

들보다도 덜 사교적이며, 덜 유능하고, 덜 지

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즉 신체적 매력이

낮은 이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들보다도 더 부

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는 각종 부정

적인 심리적 특성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낮은 수준의 외모 만족도는 낮은 자존감(이지

은, 어성연, 정인경, 김정현, 2012; 정익중, 이

지언, 2010), 높은 우울감(이승연, 박영숙, 2008; 

채진영, 2012), 높은 취업 불안(한주원, 2015)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의

소유자는 친구 및 부모와의 관계의 질도 낮고

학업 문제 역시 가지고 있었다(오선영, 2013). 

또한 정명숙과 이규옥(2009)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외모 만족도가 낮을수록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교 적응 수준은 낮았으며, 둘 사

이의 관계를 자존감이 매개하였다. 즉 낮은

외모 만족도는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었고, 

낮은 자존감이 낮은 수준의 학교 적응으로 이

어지고 있었다. 요컨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이들은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갖가지 이점들

을 누리는 반면,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를 가

진 이들은 남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여러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들을 지니기 쉽다. 

한편 매력적인 외모의 영향력은 이성 관계

의 맥락에서도 유효한데, 신체적 매력이 높을

수록 이성으로부터 더 높은 호감을 얻었고

(Kleck & Rubenstein, 1975; Seidman & Miller, 

2013; Stroebe, Insko, Thompson, & Layton, 1971; 

Walster, Aronson, Abrahams, & Rottman, 1966),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과의 데이트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Berscheid, Dion, Walster, 

& Walster, 1971). 그러나 이성의 외모와 호감

지각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호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이성에 대해 호감을 갖

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Insko & Wilson, 1977; Sprecher & Duck, 1994).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를 가진 이들과의 접촉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 관계에서의 접촉의

긍정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매력 수준이 낮은 이성과 상상 속에

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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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이론

외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Allport 

(1954)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제안하

였다. 접촉 가설에 따르면, 지각자와 외집단

대상이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한 뒤 의사소통

이나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등 상호

교류과정이 수반되면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유도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

류하고 싶다는 의향 역시 높아질 수 있다

(Amir, 1969; Dixon, Durrheim, & Tredoux, 2005; 

Gaertner, Rust, Dovidio, Bachman, & Anastasio, 

1994; Pettigrew & Tropp, 2006). 접촉 과정이 외

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로 이어지는 현

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외집단과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해, 접촉 이전에 예상되었던 불안

수준이 감소하고, 불안 수준의 감소가 곧 외

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매개

모형이 유의미함을 밝혀내기도 하였다(Paolini, 

Hewstone, Cairns, & Voci, 2004; Turner, Crisp, & 

Lambert, 2007).

하지만 외집단과의 접촉과 상호작용, 그리

고 긍정적 인식 고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에 있어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의 접촉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확장된 접

촉(extended contact)에 관한 연구들은 지각자가

외집단 대상과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단

지 내집단 내 타 구성원이 외집단 대상과 친

분이 있다는 정보만 접하더라도 외집단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

다(Cameron, Rutland, Brown, & Douch, 2006; 

Paolini et al., 2004; Wright, Aron, McLaughlin- 

Volpe, & Ropp, 1997).

이렇듯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발

하는 기제로서 접촉 이론 및 확장된 접촉 이

론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지속

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접촉 이론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문제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에서 외집단 대상

으로 다루어진 무슬림이나 소수 민족, 성적

소수자 등과 일상에서 실제로 접촉할 가능성

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Phinney, Ferguson, & 

Tate, 1997; Turner, Hewstone, & Voci, 2007). 무

슬림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

해 무슬림과 직접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이 필

수적이라면 이슬람 사회, 무슬림 집단과 동떨

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접촉 이론

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확장된 접촉 방식의 경우에도 비록 물리적인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는 전통적인 접촉 이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

한 내집단 대상이 외집단 대상과의 직접적 교

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접촉의 기회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Turner & Crisp, 2010).

상상 접촉 이론

이러한 한계 때문에 Turner, Crisp 등(2007)은

상상 접촉 이론을 제안하였다. 상상 접촉이란

직접적 만남이 발생하거나 외집단과 내집단

간 교류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는 등의 과정

없이 마음속으로 대상과의 접촉 및 교류 과정

을 상상해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상 접촉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상상 접촉 과정이 외집단

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상 접촉을 실

행한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소수 민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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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들과 실제로

접촉할 의향 역시 높았다(Husnu & Crisp, 2010b; 

Stathi & Crisp, 2008). 뿐만 아니라 상상 접촉은

노인(Turner & Crisp, 2010), 장애인(Cameron, 

Rutland, Turner, Holman-Nicolas, & Powell, 2011),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봉민, 2012) 등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

였다. 그리고 Stathi와 Crisp (2008)는 외집단과

의 상상 접촉 이후, 지각자가 인식하는 외집

단과 자기 자신 간의 유사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긍정적 특

성들(논리적임, 대담함, 유능함, 관대함, 덜 이

기적임 등)을 외집단 대상에게 투사하는 경향

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Turner와 West(2011)는 기존 연구들에

서 확인된 상상 접촉의 효과가 행동적 차원에

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들의 실험

에서 참여자들은 실험 조건(상상 접촉 조건) 

및 통제 조건에 따라 조작된 상상 절차를 마

친 후, (상상 접촉의 대상이 되었던) 비만인

다른 참여자(실험 1), 무슬림인 다른 참여자(실

험 2)와 직접 면대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설명을 실험 진행자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구석에 의자가 쌓여 있는 빈

방으로 안내된 참여자들은 실험 진행자로부터

곧 방에 들어올 다른 참여자와의 면대면 대화

를 나눠야 하므로 방의 구석에 비치된 의자들

가운데 두 개를 가져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연구자들은 참여

자들이 배치한 외집단 대상이 앉을 의자와 참

여자 자신이 앉을 의자 간의 거리를 측정, 이

를 종속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상상 접촉을 시행했던 집단의 사

람들이 배치한 두 의자 간 간격이 더 가까웠

는데, 이는 외집단 대상에 대한 편견이 상상

접촉을 통해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상상 접촉 조작은 다음

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무

선적으로 실험 집단(상상 접촉 조건)과 통제

집단에 배정된다. 실험 집단의 경우 무슬림이

나 노년층, 성적 소수자 등 (참여자가 외집단

으로 분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대상과 직접 만나 교류하는 장면을 마음속으

로 상상해보도록 안내받되, 교류 과정에서 해

당 인물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나 흥미

로웠던 일, 혹은 긍정적인 점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과정을

거친다(Crisp, Stathi, Turner, & Husnu, 2009; 

Turner & Crisp, 2010; Turner, Crisp et al., 2007). 

이러한 상상 접촉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과 긍정

적 어조이다(Crisp et al., 2009; Turner & West, 

2011). 즉 상상 접촉 절차는 단순히 대상과의

접촉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 이후

대화나 공동 활동 등의 교류가 포함되고, 교

류의 과정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포함해야 한

다는 것이다. Stathi와 Crisp(2008)는 긍정적 어

조가 상상 접촉의 지시문에 포함된 경우, 중

립적 어조로 유도된 상상 접촉 조건에 비해

더 높은 편견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밝

힌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상상 접촉에

긍정적 어조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 효과성

을 위해서는 보다 바람직하다(Turner & Crisp, 

2010).

통제 집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험 집단과

동일한 인지 부하량(cognitive loading)을 유도하

기 위해 참여자들로 하여금 접촉 맥락과는 전

혀 관련이 없는, 해변이나 숲, 나무 등 바깥

풍경에 관해 상상해보도록 안내되었다(이봉민, 

2012; Turner & Crisp, 2010; Turner, Crisp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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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다른 연구에서는 외집단 대상과의 긍정

적인 교류 없이 단지 외집단 대상 자체를 상

상하도록 하였다. 즉 실험 집단과 동일한 외

집단 대상을 상상해보도록 하되 대상과의 교

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시가

이루어졌다(Turner & Crisp, 2010). 이러한 처치

는 어떤 대상을 상상한 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상 접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

던 종속변인들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러 연구

에서 따뜻함, 믿음직함, 친절함 등의 항목들

에 대한 평정으로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Stathi & Crisp, 2008; Turner & Crisp, 2010). 다

른 연구에서는 외집단 대상과 교류할 의향

(Husnu & Crisp, 2010a)이나 외집단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Turner, Crisp et al., 2007) 등이 종속변인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Turner와 Crisp(2010)는 상

상 접촉 이후 대상에 대한 외현적(explicit) 

태도뿐 아니라 암묵적 연합검사(Greenwald, 

McGee, & Schwartz, 1998)를 통해 측정된 암묵

적(implicit) 태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상

상 접촉 후 두 가지 태도 모두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지

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상상 접촉의 효과가 이

성 관계의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실

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재적 조절변수로서의 지각자의 신체적 매력

과 외모중시 성향

상상 접촉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상 접

촉이 편견 감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기는 하

였으나, 이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

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유

사하게 상상 접촉 여부를 조작하여 상상 접촉

이 이성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확인하는 한편, 외모와 관련된 두 가지 변인

(지각자의 신체적 매력과 외모중시 성향)을 잠

재적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여, 상상 접촉의 영

향이 이 변인들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았

다.

맞춤 가설(matching hypothesis; Walster et al., 

1966)에 따르면 사람들은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 자신과 신체적 매력의 수준이 유사한 대상

을 선호한다. 즉 상대 이성의 신체적 매력과

자신의 신체적 매력 간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

이성에 대한 인식에 개입된다는 것이다. 실제

로 맞춤 가설에 관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외모가 매력적인 이성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Berscheid et al., 1971; 

Feingold, 1988; Folkes, 1982; Price & Vandenberg, 

1979; Taylor, Fiore, Mendelsohn, & Cheshire, 

2011; Walster et al., 1966). 이렇게 지각자의 외

모가 이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면, 상상 접촉의 효과가 스스로의 신체적

매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상 접촉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

른 변인은 외모중시 성향, 즉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이다. 외

모중시 성향이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덜 행복했고(박정현, 서은국, 2005), 더 우울했

다(이승연, 박영숙, 2008). 하지만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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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중시 가치관은 이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

에 따르면 남성들은 외모중시 성향이 강할수

록 잠재적 연애 상대로서 이성을 평가할 때

성격이나 공통의 관심사 등보다 외모와 날씬

한 체형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중간 정도

의 외모중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

복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의 이성이 등장하는

매스컴 영상을 시청한 경우, 해당 영상을 시

청하지 않았던 통제 조건에 비해 이성의 외모

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greaves & Tiggemann,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상상 접촉의 효과는 외

모중시 성향이 강한 집단보다는 외모중시 성

향이 약한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상상 접촉과 신체적 매력, 외모

중시 성향이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의 이성에

대한 인식(호감 지각, 매력 지각, 데이트 신

청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이성의 외모에 민

감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Botwin, Buss, & 

Shackelford, 1997; Buss & Barnes, 1986; Buss & 

Schmitt, 1993; Feingold, 1991; Sprecher, Sullivan, 

& Hatfield, 1994; Stroebe et al., 1971)을 고려하

여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성으로 한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과 이성

을 볼 때 외모를 중시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

들에 응답하였고, 상상 접촉 여부에 따라 구

성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적으로 할

당되었다. 상상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평균적

인 여성들에 비해 신체적 매력이 낮은 여성의

사진을 보고, 해당 여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상상 접촉을 한 참여자

들은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에 비해 신체적 매

력이 낮은 이성에게 더 높은 호감을 갖고, 매

력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며, 데이트 신청 의

향 역시 높으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이러한 상상 접촉의 효과가 개인차 변인에 의

해서 조절되는지 여부는 기존 연구에서는 탐

구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이성 관

계에서 외모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잠재적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탐색적으로 연구하고

자 한다.

방 법

연구참여자

현재 연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자 대학생들

(n = 127)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된 실험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

에 참여하였다. 실험에서 제시된 사진 속 여

성과 아는 사이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

은 2명의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극물로 활용된 4명의 여

성 사진 중 특정 1명에 대한 평가가 다른 3명

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 다른 조건과의 비교

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사진을 제시

받았던 참여자 27명의 자료 역시 분석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98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참여자들의 평

균 나이는 23.09세(SD = 2.87)였으며, 범위는

18세에서 35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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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실험 시작에 앞서, 실험 진행자는 참여자들

에게 금일 시행하는 실험에는 서로 관련이 없

는 두 종류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

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성격과

상상력’이라는 연구가 끝난 후 다른 연구와

관련된 예비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

이라고 안내받았다.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비

치된 컴퓨터 앞에 앉아 여러 설문지에 응답하

였는데, 가상의 실험 제목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자 성격 특성에 대한 문항들이 앞서 배

치되었다. 다음으로 실험 참여자들은 상상 접

촉 유무에 따라 실험 집단(상상 접촉을 시행)

과 통제 집단(상상 접촉을 시행하지 않음)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각 조건에 대한 안내를

따랐다. 이후 실험 진행자는 모든 참여자들에

게 ‘개인의 성격과 상상력’에 관한 실험이 종

료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의 예비 조

사에 참여해줄 것을 안내 받았는데, 이 부분

이 본 연구의 실제 종속변인 문항들이 포함된

절차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속변인 측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요구 특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Turner & Crisp, 2010; Turner, Crisp et 

al., 2007). 

종속변인 측정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신체

적 매력 하위 15-30%에 해당하는 4장의 사진

가운데 1장이 무작위로 각 실험 참여자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사진을 본 참여자들은 사진 속

여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3문항(호감 지

각, 매력 지각, 데이트를 신청할 의향)에 대해

응답하였다.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은 사진 속

인물과 아는 사이인지를 묻는 문항과 연구의

실제 목적을 묻는 문항들에도 응답하였다. 실

험이 끝나고 모든 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의 실제 목적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소

정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연구의 실제

목적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들을 검토한 결

과, 본 연구의 실제 목적에 근접한 참여자는

없었다.

실험 및 측정 도구

신체적 매력 및 외모중시 성향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을 묻

는 문항(“다른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귀하

의 신체적 매력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

십니까?”)에 관해 10점 척도(1 = 하위 0∼10%, 

10 = 상위 0∼10%) 상에서 응답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적 매력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참여자들은 이

성을 만날 때 외모를 중시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귀하는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어느 정도

중요시하십니까?”)에 관해 7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 매우 중요하다) 상에서

응답하였다.

상상 접촉 조작

참여자들은 상상 접촉을 수행할 실험 집단

과 상상 접촉을 수행하지 않을 통제 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실험 집단의 경우, 외

모가 뛰어나지는 않은 이성을 상상하되 해당

이성과 직접 대화하면서 발견한 예상치 못했

거나 흥미로웠던 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

2분 간 상상하도록 아래처럼 안내받았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초면인 이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구체적인 시간과 장

소1)를 포함하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상에 관한 지시에 ‘시간’이나 ‘장소’ 등 구체적



허용회․김세헌․박선웅 / 상상 접촉이 이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 미치는 영향

- 211 -

대화를 나누는 도중 해당 인물에 대해 느

낀 몇몇 흥미롭고 긍정적인 점들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통제 집단의 경우, 실험 집단과 마찬가지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을 상상해보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상상 접촉 조건과 달리 대화

나 인물에 대한 느낌 등에 관해서는 안내를

받지 않았다. 통제 조건의 실험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으며, 상상 접촉 조

건과 동일하게 약 2분 동안 상상하였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종료된 후 모든 참여자들은 약 2분

간, 모니터 화면상에 제시된 빈 공간에 자신

이 상상했던 내용들을 기억나는 대로 자유롭

게 작성해보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상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Crisp 

et al., 2009).

이성에 대한 호감 지각, 매력 지각 및 데

이트 신청 의향

본 연구의 목적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

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므로 연구 자극물 선

정을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

의 지인을 통해 총 76장의 여성 사진이 제공

자들의 동의하에 수집되었으며, 이후 연구의

인 맥락을 포함시키면 상상 접촉의 생동감

(vividness)이 증가하고, 생동감의 증가가 곧 상상
접촉 효과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Husnu & Crisp, 2010a), 본 연

구에서도 상상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
간 및 장소를 포함하여 상상해보도록 하였다.

목적을 알지 못하는 7명의 평정자들로 하여금

각 사진 속 여성들의 신체적 매력 수준을 평

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정자들은 각

사진 속 인물의 신체적 매력 수준이 평균적인

다른 여성들에 비해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들에 대해 9점 척도 상으로 응답하

였다(-4 = 평균보다 아주 낮음, 0 = 평균과

비슷함, 4 = 평균보다 아주 높음). 신체적 매

력 평정에 대한 평정자 간 일치도는 .92였다. 

각 사진 별로 부여된 평균값을 산출한 후, 하

위 15-30%에 해당하는 사진 4장을 선별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각 참여자들에게 4장 가운

데 1장의 여성 사진을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여러 장의 사진을 선별한 까닭은 본

연구의 결과가 상상 접촉이나 자신의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단지 실험에서 제시된 특정 여성 사진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선호로부터 도출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참여자들은 상상이 끝난 후 1장의 여성 사

진을 보았고, 사진 속 인물에 대한 다음의 3

문항에 응답하였다. (1) 사진 속 이성에게 얼

마나 호감을 느끼십니까? (2) 사진 속 이성은

얼마나 매력적인 이성이라 생각하십니까? (3) 

사진 속 이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시겠습니

까? 각 문항은 7점 척도로서 높은 점수가 긍

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세 개의 각 종속변인 문항과 더불어 이 세 가

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평균 내어 ‘이성에 대

한 끌림’이라는 통합 변인을 또한 생성하였고, 

이를 본 연구의 추가적인 종속변인으로 활용

하였다(Cronbach’s alpha = .81).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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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실험에서 사용된 4개

의 사진이 참여자들로부터 비슷한 평가를 받

았는지 확인하였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일원변량분석 결과 사진 4가 다른 3개의

사진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

다. 이에 따라, 사진 4는 다른 사진들과 동일

한 수준의 매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

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자 및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이 기술한 상상 내용들을 확

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상상 접촉 조

작은 성공적이었다.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자

들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과 긍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과정을 상상하였으며(예, “저는

제 친구가 불러서 어느 술자리에 갔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외모가 뛰

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과 계속

얘기하다보니 말이 많고 재밌는 분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 많고 재미있으

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분과 잘 맞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학업에도 충실하며 놀 땐 노는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통제 조건의 참여자

들은 단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에 대해

상상했을 뿐, 해당 이성과의 교류 과정을 상

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코가 몽

툭하며 콧대가 높지 않다. 눈은 맑지 않고 축

쳐저서 힘과 초점이 없다. 피부는 이러 저러

한 잡티가 많으며 화장을 짙게 하여 가리려

한다. 하지만 제대로 가려지지 않아 화장이

못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 듯하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

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높이 평가할수록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r = .29). 그리고 외모중시 성향은 이성에 대

한 호감 지각(r = -.22) 및 매력 지각(r = -.25)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인 나이는 다른 변인들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상상 접촉, 신체적 매력 및 외모중시 성향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상상 접촉 여부에 따른 집단별 나이, 신체

적 매력 및 외모중시 성향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독립 t검증을 수행

하였다(표3 참고). 분석 결과, 상상 접촉을 시

행했던 조건과 통제 조건 간 나이, 신체적 매

력, 그리고 외모중시 성향 평균값에 있어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세 가

지 변인이 상상 접촉을 실행했던 조건과 실행

하지 않았던 조건 간 차이가 없이 골고루 분

포되었음을 가리킨다.

종속변인

사진별 평균 (표준편차)

F p
Tukey

HSD
사진 1

(n = 33)

사진 2

(n = 31)

사진 3

(n = 34)

사진 4

(n = 27)

이성에 대한 끌림 3.77 (0.99) 3.67 (1.28) 3.85 (1.03) 2.88 (0.92) 5.09 .002 1,2,3 > 4

표 1. 각 사진 조건별 종속변인 문항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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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종속변인(호감 지각, 매력 지각, 

데이트 신청 의향, 이성에 대한 끌림)에 대하

여 상상 접촉 여부에 따른 평균값 차이가 유

의미한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데이트

신청 의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변인에

있어 상상 접촉 조건의 참여자들이 통제 조건

의 참여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력적이지 못한 이성과의 상상 접촉

이 이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

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상 접촉의 긍정적 효

과에 대한 가설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상상 접촉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

해 조절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신체적

1 2 3 4 5 6 7

1. 나이 -

2. 신체적 매력  .01 -

3. 외모중시 성향 -.01    .29** -

4. 호감 지각  .02 -.11  -.22* -

5. 매력 지각  .05 -.10  -.25* .82*** -

6. 데이트 신청 의향 -.05 -.03 -.04 .50*** .49*** -

7. 이성에 대한 끌림  .01 -.09 -.19 .89*** .88*** .79*** -

평균 23.09 6.06 4.78 3.97 4.24 3.08 3.77

표준 편차 2.87 1.84 1.12 1.26 1.19 1.39 1.09

*p ≤ .05. **p ≤ .01. ***p ≤ .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상상 접촉 여부
t

시행 (n = 54) 미시행 (n = 44)

나이 23.60 (3.14) 22.50 (2.41) -1.87

신체적 매력  6.02 (1.83)  6.11 (1.88)  0.25

외모중시 성향  4.69 (1.11)  4.89 (1.13)  0.89

호감 지각  4.20 (1.12)  3.68 (1.36)  -2.08*

매력 지각  4.46 (1.11)  3.98 (1.25)  -2.04*

데이트 신청 의향  3.30 (1.40)  2.82 (1.35) -1.71

이성에 대한 끌림  3.99 (1.00)  3.49 (1.16)  -2.28*

*p ≤ .05.

표 3. 실험 조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독립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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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 외모중시 성향 변인을 평균 중심화

(mean centering)한 후 상상 접촉 변인(상상 = 

+1, 통제 = -1)과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두 가지 이원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였다.

각 변인들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에 대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상상 접

촉과 신체적 매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 즉 상상 접촉이 갖는 효과는 지

각자의 신체적 매력 정도에 관련 없이 동일하

게 나타났다. 반면 상상 접촉과 외모중시 성

향 사이의 상호작용은 데이트 신청 의향을 제

외하고는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상호작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

편차 ±1 지점에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

한 결과(Aiken & West, 1991), 세 변인 모두에

서 상호작용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통합변인인 이성에 대한 끌림 변수

를 예로 들어 보면(그림 1), 외모중시 성향이

낮았을 때는 상상 접촉과 이성에 대한 끌림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β = .44, 

p = .002. 즉 외모중시 성향이 낮은 이들은 상

상 접촉을 시행한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이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

냈다. 그러나 외모중시 성향이 높을 경우에는

상상 접촉과 이성에 대한 끌림 간 상관이 유

의미하지 않았다, β = -.01, p = .96. 나이를

통제한 후에도 변인들의 유의미성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속

변인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독립 변인 β p 독립 변인 β p

호감

지각

상상 접촉  .21 .044 상상 접촉  .19 .049

신체적 매력 -.10 .316 외모중시 성향 -.18 .065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01 .933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20 .038

매력

지각

상상 접촉  .20 .048 상상 접촉  .19 .056

신체적 매력 -.09 .382 외모중시 성향 -.22 .027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03 .775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21 .029

데이트

신청 의향

상상 접촉  .17 .095 상상 접촉  .17 .089

신체적 매력 -.02 .815 외모중시 성향 -.01 .962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03 .775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15 .132

이성에

대한 끌림

상상 접촉  .22 .027 상상 접촉  .22 .029

신체적 매력 -.08 .421 외모중시 성향 -.15 .125

상상 접촉 × 신체적 매력  .01 .960 상상 접촉 × 외모중시 성향 -.22 .025

표 4. 종속변인 문항들에 대한 상상 접촉과 신체적 매력, 상상 접촉과 외모중시 성향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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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

성과의 상상 접촉이 해당 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가

지각자의 신체적 매력 혹은 외모중시 성향에

의해 조절되는지 탐구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

과, 신체적 매력이 다소 낮은 이성을 상상하

되 해당 이성과 대화를 나누며 흥미롭고 예상

치 못했던 점들을 상대로부터 발견하는 과정

을 상상하였던 참가자들(상상 접촉 조건)이, 

상대방과의 교류에 관한 맥락 없이 단지 신체

적 매력이 낮은 이성에 대해서 상상하였던 참

가자들(통제 조건)보다, 낮은 신체적 매력의

이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

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상상 접촉은 이성에

대한 호감 수준을 높이고, 이성을 보다 매력

적인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었

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 접촉의 긍정적인 효

과는 참가자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즉, 스스로의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상상 접촉 후에 외모

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에 대해 더 많은 호감

과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상상 접촉의 효과

는 이성을 볼 때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

부에 의해서는 조절되었다. 즉 외모를 비교적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상상 접촉을 시

행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반면, 외모

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경우 상상 접촉의 긍정

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상상 접촉 과정에 의해 신체적 매력

이 다소 낮은 이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유도되었다는 점은 상상 접촉이 편견의 대상

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왔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봉민, 2012; Cameron et al., 2011; Husnu & 

Crisp, 2010a, 2010b; Stathi & Crisp, 2008; Turner 

& Crisp, 2010).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이성 관계에서의 끌림이라는 맥

그림 1. 상상 접촉 및 외모중시 성향이 이성에 대한 끌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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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도 상상 접촉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상 접촉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특정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Husnu & Crisp, 2010a; Turner & Crisp, 

2010).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상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각자 스스로 생각하는 신체적 매력

의 정도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상 접촉이 맞춤 가설에서 제시하는

경향성(자신의 신체적 매력도와 비슷한 이성

에게 끌리기 쉬움)을 넘어서 낭만적 관계에서

외모가 갖는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상상 접촉이 외모가 뛰

어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대

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특히 상상 접촉은 단지

대상과의 긍정적인 교류를 상상해보는 과정만

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별

다른 신체적, 물질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의 한계로부터도 자유로워 매우

경제성이 높은 전략이다. 

한편, 상상 접촉이 갖는 효과는 외모중시

성향에 의해서는 조절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상상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외

모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

람들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곧 외모중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인상

평가의 기준이 다소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상 평가

맥락에서 대상이 가진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

게 고려된다는 점은 수십 년 간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쉽게 바

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TV 드라마(노혜

정, 김은이, 2011)나 잡지(홍종필, 이시연, 2005)

에 대한 노출이 높을수록 외모중시 성향이 강

해진다는 연구결과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앞

으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한국문화에 있어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

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어떤 맥락으로 외모를

다루느냐에 따라 매스 미디어가 외모지상주의

가 팽배한 현실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는 그 특성상

상상 접촉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상상 접촉이 가능하

다면 상상 접촉의 효과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 이상의 누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들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나이

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실험의 참여자가 대부분 20대의 대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상상 접촉의 효과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가 없다. 향후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에서 상상 접

촉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는 상상 접촉이 이

성에 대한 호감 및 매력 지각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미래 시점에 대상과의 실

질적인 접촉 기회와 관련되는 데이트 신청 의

향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데이트 신청 의향에 대한 상

상 접촉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을 뿐, 

경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3인칭 시점으로 접촉을 상상하는 것이 1

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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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연구를 바탕으로(Crisp & Husnu, 2011), 

후속 연구에서는 제 3자의 관점에서 상상을

유도한 후 실질적인 접촉 의도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활용된 신

체적 매력 및 외모중시 성향은 각각 단일문항

을 통해 측정되었다. 다중문항과 단일문항 간

의 차이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각각의 방식

이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단일문항의 경우 활용이 용이하며, 적용

범위가 넓고, 단순한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로부터 염려되는 무성의한 응답

등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나, 다중문항에 비

해 신뢰도, 타당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김미량, 김재운, 황선환, 

2010; 김용숙, 200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신체적 매력(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등 신체적 매력, 

외모중시 성향과 관련되는 여타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다각적으로 상상 접촉의 효과

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 주목한 변인이 신

체적 매력이었고, 그에 따라 실험 참여자들에

게 이성의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신체적

매력이라는 변인이 오로지 얼굴 한 가지로만

대변된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대상의 신체

적 매력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얼굴 뿐 아니라

목소리나 키, 신체 비율, 의복 등 다양한 외부

적 단서들이 관여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

서는 얼굴이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즉석 데이트(Insko & 

Wilson, 1977; Sprecher & Duck, 1994) 등의 방

법을 이용하여 상상 접촉의 효과가 현실에서

도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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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magined Contact on Attraction to

Unattractive Women

Yong Hoe Heo          Sean S. Kim           Sun W.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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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imagined contact is useful to reducing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e.g. Turner & Crisp, 2010).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whether imagined contact increases 

attraction to physically unattractive women, and whether this effect is moderated by perceiver'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ppearance orient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Single male participants (n = 98) 

responded to items assessing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ppearance orientation, and then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conditions. In the imagined contact condition, participants were told 

to imagine communicating with a physically unattractive woman and come up with some interesting 

things about her. In the control condition, participants were told to simply imagine a physically 

unattractive woman. Next, participants saw a picture of a physically unattractive woman and rated her 

likeability, perceived attractiveness, and willingness to ask her out, which were averaged to form the 

composite measure of attraction. We found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imagined contact, as expected. 

This main effect was moderated by appearance orientation, but not by perceivers’ physical attractiveness. 

The effect of imagined contact was significant among those low in appearance orientation, but not among 

those high in appearance orientation.

Key words : contact theory, imagined contact, physical attractiveness, appearance orientation


